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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마주하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그들의 일상 정보 행태, 특히 미디어 사용을 통한 

정보 행태에 미치는 영향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3세에서 18세 사이의 다문화가정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정보요구기록지, 

미디어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 두 차례에 걸친 심층 면담이 실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일상 문제 상황과 미디어를 통한 정보 요구 해결의 양상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일상의 문제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의 주제는 학업, 여가, 외모, 자기개발, 생활, 진로 등이었으며, 특히 학업과 여가에 대한 정보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본 연구에 참가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정보 요구의 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미디어는 

심리적 도피처이자 안식처였고, 자기표현을 위한 도구였으며, 지식과 생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해답의 책이자 여가 시간의 동반자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미디어 이용 관련 방안들은 추후 도서관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기획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ormation behavior and media use of Korean young adults with immigration background,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their social and cultural context. 11 young adults between 13 and 18 with immigration 

background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participants provided data via daily logs about information needs, written 

surveys about media use, and two times of in-depth interviews. The data gathered from these diverse methods were 

used in analyzing the participants’ daily problem situations and attempts to satisfy information needs using media. 

The information needs of young adults with immigration background in their everyday lives included study, leisure, 

appearance, self-development, living, and career searching - study and leisure were the most needed information 

subjects. The young adult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were actively using media to solve their information needs. 

For them, media was an emotional support, a tool to express their own identities, a solution that gives all the answers, 

and a good companion to spend time with. The proposed strategies about young adults’ media use in this study could 

be used in planning library services for children of families with immigration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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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 수

많은 시도와 탐색, 혼란의 과정을 거치는 시기

이다. 보호자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동기

에서 자립할 수 있는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도

기적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 수많은 질문을 던진다. 청소년들은 긍정

적 자기평가와 부정적 자기평가 양극단 사이에

서 갈등하는 혼란스러운 정체감 위기(identity 

crisis)를 겪으며 자신만의 역할 정체성, 성적 정체

성, 민족 정체성 등을 정립해가게 된다(Erikson 

1968; Gross 1987). 이처럼 청소년기는 누구에

게나 쉽지 않은 시기이다. 특히 한국의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 비다문화가정 자녀에 비해 상

대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으며(서진희 2012) 연

령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다문화 배경에 대한 부

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여성가족부 2013: 

박진수 외 2015에서 재인용) 청소년기의 혼돈

과 갈등의 정도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교육부(2014)에 의하면 전체 학령인구는 급

감하는데 반해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전체 학생의 1% 에 

근접하고 있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

사에 따르면 만9세에서 24세 사이의 다문화가

정 자녀의 수는 82,476명으로 2014년에 비해 

24%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16). 이에 다문

화서비스에 관심을 갖는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

서관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도서관에서는 다

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적극

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송영리 2012; 안인자, 박

미영 2011; 이미정, 이미정 2013).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서비스가 초등학생 이하의 연령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

보 요구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등은 미

미한 상황이다.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시 소

재 공공기관 등을 방문하는 다문화인 28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김영미와 조인숙(2011)

은 다문화인이 모국에서보다 한국에서 도서관

을 덜 이용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들이 도

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 부족, 한국

어 능력 부족, 도서관 위치에 대한 정보 부재 

등이었으며,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서관 

서비스는 한국어 배우기, 친구사귀기, 한국 문

화 익히기 등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도서관 이용 현황에 집중한 연

구는 없었다. 

IFLA(2009)에서 펴낸 ‘다문화사회: 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문화 도서관 

서비스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도서관 이용자들

과 그들의 요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도서

관 프로그램을 기획함에 있어 그들의 정보 요

구와 일상 정보 행태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이주배경이 있는 청소년

들은 다른 청소년들처럼 발달 단계상의 과업을 

이수해야 하는 동시에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경험하게 된다. 자아

정체성 확립과 낯선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자원과 정보 추구 패턴은 이주배경이 없는 청

소년들의 그것과 다를 수 있다(Koo 2012). 한

국 문화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와 함

께 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한국 사회와 

문화,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나 역할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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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거나 사소한 질문이 생길 때에 그에 대

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경로가 한국인 선주민 부

모와 함께 사는 청소년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

다.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개

인의 일상 정보 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함

은 이미 선행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박

현모, 이지연 2013; Savolainen 1995). 본 연구

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그들의 일상 정보 행태에 미

치는 영향의 양상에 대해 알아보며, 특히 미디

어 사용을 통한 정보 행태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Abbas(2010)에 의하면 현재 문헌정보학 분야

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보 요구와 그들이 그 

정보 요구를 어떻게 해결하거나 포기하는지, 

정보를 찾을 때 어떤 자료를 이용하는지 등의 

정보 행태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

서 과학기술에 더욱 더 의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보 행태 과정에서 각종 정

보통신기술이 갖는 역할에 대한 연구 또한 미

미한 수준이다. 다문화가정 학생과 비다문화가

정 학생의 정보격차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박진수 외(2015)는 다문화가정 학생과 비다문

화가정 학생의 정보 활용 영역에 유의미한 차

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

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일상 정보 행태에 나타나

는 독특한 양상을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그 안

에서 나타나는 미디어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분

석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일상의 

문제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의 주제는 

무엇인가? 

∙연구 문제 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일상 정

보 행태에서 나타나는 미디어의 역할은 무

엇인가? 

이와 같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

헌조사와 정보요구기록지 작성, 설문조사,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향

후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정보 

이용 행태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청소년의 일상 정보 행태 

일상 정보 행태에 관한 연구의 상당수가 

Savolainen의 ELIS(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일상생활에서의 정보 추구)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Savolainen(1995)은 정보가 맥

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일상생활

의 다양한 활동, 문제 상황, 업무, 사회구조와 기

술구조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ELIS 

모델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정보원을 선호

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

화적 요인들의 역할을 더욱 상세히 알아보려는 시

도에서 시작되었다(Savolainen 2005). McKenzie 

(2003)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바탕을 둔 ELIS 

모델을 제안하며 일상생활에서 정보를 선택하

고 정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지적인 요인보

다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맥락이 더 중요한 영

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한국의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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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정 청소년들은 한국 사회에서 비주류로 인

식되고 있으며 선주민 한국인 부모를 둔 청소

년들과는 다른 사회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살

아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문

화적 맥락에 중점을 둔 ELIS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들만의 독특한 정보 행

태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청소년의 일상 정보 행태에 관한 연구가 본

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였다. 

Agosto and Hughes-Hassell은 청소년의 일상 

정보 행태를 연구함에 있어 청소년의 발달 단계

상 특징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

다. 그들은 도시 빈민가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그들이 겪는 가난과 편견, 롤 모델의 부재 등으

로 인해 중산층 청소년들에 비해 성인으로 성장

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라

고 가정하였다. 연구자들은 Savolainen의 ELIS 

모델을 기반으로 도시 빈민가의 청소년 27명과 

청소년의 일상 정보 행태에 관한 연구를 진행

하였다. 연구 1단계에서는 설문 조사, 녹음 일

지, 정보기록지, 사진일지 등을 통하여 청소년

들의 정보 요구와 정보원 등을 파악하였다. 연

구 2단계에서는 청소년들을 직접 자료 분석 과

정에 참여시키고 그들과 그룹 면담을 진행하면

서 그들의 시각과 정보 요구, 정보 추구의 행태 

등을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로 28개의 정보 요구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연구

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도시 청소년들의 일상 정

보 행태에 관한 실증적 모델(empirical model)

과 이론적 모델(theoretical model)을 구축하였

다(Agosto and Hughes-Hassell 2006a; 2006b). 

Fisher et al.은 9세에서 13세 사이의 ‘tween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 걸친 연령의 아이들을 

일컫는 영어 단어; 본 글에서는 편의상 ‘어린이’

라고 지칭하겠음)’ 34명을 대상으로 일상 정보 

행태를 연구했다. 연구자들은 “Tween Day”라는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고 5시간동안 진행되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안에서 사회적인 

상호작용, 창의적 놀이, 포커스그룹 면담, 개별 

면담, 실험실에서 진행되는 활동 등을 통해 다

양한 방법으로 어린이들의 정보 행태를 탐구하

였다. “Tween Day”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다른 

세 장소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어린

이들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즉각적이며 단기적

인 목표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원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직업 선택과 같은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정보보다는 새로 나온 비디오 게임에 대한 

정보와 같이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원했다. 연구가 진행된 세 장소 중 도시 빈민가

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은 다른 두 지역에 사는 어

린이들과는 다른 정보 요구를 보였는데, 이는 학

교폭력 가해자나 알콜 중독자, 마약 중독자에 

대처하는 법, 신변안전 등 사회경제적 현실과 

연관된 정보 요구였다. 이 연구는 어린이들의 

일상 정보 요구와 정보 추구에 있어 그 과정과 

결과 모두에 사회적, 정서적 요인이 영향을 미

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Fisher et al. 2007; 

Meyers, Fisher, and Marcoux 2009). 

이주 배경 청소년의 일상 정보 행태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Chu는 미국의 이민자 집

단에서 부모보다 먼저 주류사회의 언어를 터득

한 청소년이 부모의 통역사 역할을 하며 주류

사회와 부모 사이에서 문화, 언어, 정보의 중개

를 도맡고 있음을 포착하였다. Chu는 이 아이

들을 ICM(Immigrant Children Mediators; 이

민자 어린이 중개자)이라 명명하고 이들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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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요구와 정보 중개 행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국계 미국인 청소년 37명과 멕시코계 미국인 

청소년 40명, 총 77명의 청소년과의 면담이 이

루어졌으며, 각 면담 대상자의 언어 선호도에 

따라 영어, 한국어, 혹은 스페인어로 면담이 진

행되었다. 연구 결과 ICM들이 부모나 친척 등

을 대신하여 얻고자하는 정보는 학교/교육에 

대한 정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 집수리에 

대한 정보, 여가/유흥/여행에 대한 정보 등이

었다. ICM들이 주로 하는 정보 중개 행태에는 

동시통역, 서류 작성, 가족들이 (공공)서비스

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이동하기, 번역, 정보 

얻어오기, 편지쓰기, 부모를 위한 (공공)서비스 

획득 등이었다(Chu 1999). 

Dresang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보 행태 과

정에서 정보통신기술이 갖는 역할에 대하여 연

구하였다. Dresang(1999)의 급진적 변화 이론

(Radical Change Theory)은 디지털 시대의 어

린이문학에 나타난 변화를 연결성(connectivity), 

쌍방향 참가(interactivity), 접근성(access)으

로 설명하며 이것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접하는 정보를 이해하고 분

석하며 이용하는 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9세에서 13세 사이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정

보 행태 연구에서 어린이들은 하나의 컴퓨터를 

다른 친구와 함께 이용하고 싶어 하고 찾아낸 

정보를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급진적 변화 이론의 연결성 측면을 

확인시켜주었다(Dresang 2005). Koh(2011)는 

12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디지털 미디

어 이용 행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급진적 

변화 이론이 여전히 디지털 시대 청소년의 정보 

행태와 그들이 이용하는 정보의 특징을 설명하

는 견고한 틀로 작용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2.2 이주 배경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 

옥스퍼드 사전(2016)에 의하면 미디어란 방

송, 출판, 인터넷 등의 매체를 뜻한다. 이상우와 

배선영(2011)은 “‘미디어는 무엇이다’라고 정

의하는 것보다 […] ‘이러이러한 것들이 미디

어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편한 방법일 수 있

다”고 말한다. 지금 이 시점에도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과 컨텐츠,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 청소

년 이용자들은 이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하여 소

통하고 협동하며 창조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

내고 있으며 이와 같은 탐험은 디지털 공간 안에

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Alvermann 2008; 

Moje et al. 2008). 특히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 패턴을 놀라운 속도로 

바꾸어놓고 있다. 닐슨(Nielsen) 보고서에 의하

면 2012년 한 해 동안 사람들의 PC 이용 시간

은 4% 감소한 반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120% 

증가했으며(Nielsen 2012) 이러한 변화는 청소

년의 미디어 사용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Mihailidis 2014). 

Koltay(2011)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엔터

테인먼트와 대중문화의 메시지가 또래와의 사

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정보를 얻

기 위해 미디어에 투자하는 시간과 미디어의 

종류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

히 인터넷은 다른 도구들보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덜 받는다는 특성 때문에 사회적, 신체

적 약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통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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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역할을 시도해보고 

감정의 교류를 경험하며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Holloway and Valentine 

2002; Suler 2002; Valkenburg et al. 2005). 이

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은 문화적, 언어적 배경

으로 인해 주류 사회에 편입되지 못하거나 안정

된 민족적 자아정체성을 찾아가는 데에 어려움

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보완으로 인

터넷을 통하여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청소년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2세대 이민자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d’Haenens(2003)는 

미디어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통하여 청소년의 정체성의 유형과 미디어 이용 

행태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민족적 정체성

을 강하게 나타낸 청소년들은 모국(혹은 부모

님의 나라) 소식에 대한 정보 요구 수준이 높았

고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의 문화권 출신 청소

년들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스웨덴에 

거주하는 난민 가족을 대상으로 한 Rydin and 

Sjöberg(2008)의 연구에서도 난민 2세 어린이

들 중 자신의 민족 집단과 친밀감을 느끼는 어

린이일수록 그 민족 집단 내의 온라인 채팅 그

룹에서 활발히 활동함을 볼 수 있었다. Elias and 

Lemish(2009)는 구소련(전 소비에트 연방)에

서 이스라엘로 이주한 이민자 청소년 70명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이민자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서 인터넷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인터넷의 독특한 특성인 언

어적 다양성, 접근성, 쌍방향적 소통 방식, 익명

성 등으로 인해 이민자 청소년들은 개인의 성

장과 강화에 필요한 문화적, 사회적, 정서적 정

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인터넷을 통해 습득한 정

보는 또한 발달단계상 민감한 시기에 사회적 약

자로서의 경험을 하게 된 이민자 청소년들이 긍

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

할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경(2011)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 유형에 관한 연구에서 14세부터 24세까지

의 북한이탈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이탈 청소년은 

사회적지지체계로서 가족, 교사, 친구와의 유대

관계가 많을수록 학습관련 정보나 기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등의 정보형 인터넷 활용을 추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지지체계

로서의 가족, 교사, 친구와의 유대관계가 적을

수록 컴퓨터 게임이나 성인용 웹사이트 검색 등 

오락형 인터넷 활용을 추구하였다. 온라인 채팅

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등의 관계형 인터넷 

활용은 친구와의 유대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

었으며 가족 및 교사와의 유대관계와는 큰 관련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수 외(2015)는 

다문화가정 학생과 비다문화가정 학생의 정보

격차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의 초

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715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다

문화가정 학생이 게임이나 SNS 등 소비에 목적

을 둔 정보 활용에서보다 예습과 복습 등 생산

적 목적을 지닌 정보 활용에서 비다문화가정 학

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주장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일상의 문제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의 주제를 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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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미디어를 통해 정보 요구를 해결하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정보요구기록지, 미디

어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 두 차례에 걸친 심층 

면담 등 다양한 연구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

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얻은 자

료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일상 문제 상황과 미

디어를 통한 정보 요구 해결 양상을 더욱 풍성

하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3.1 연구대상 

현재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자녀’로 통칭되

는 청소년 집단은 사실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

진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신현옥 외(2012)는 

공간적 차원과 이주 경험을 기준으로 이들을 다

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근로자 

자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탈북청소

년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아우르는 말로 “이주

배경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본 연

구는 사전적 정의의 다문화가족 자녀, 즉 한국

인과 외국인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자녀

만이 아닌 현재 대다수 한국인에게 ‘다문화 자

녀’로 인식되고 있는 청소년 전반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보 행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 내의 ‘다문화’라는 공통점을 공유하면

서도 각기 다른 이주배경을 가진 연구 참가자

의 모집을 위해 본 연구는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 그 중에서 최대편차표집(maximum 

variation sampling)과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Patton(1990)

은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정

보를 풍부하게 갖고 있는 사례를 통한 심도 있

는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의표집 방법을 사

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최대편차표집

은 한 집단 내에 있는 다양한 경우들을 대상으

로 그들을 관통하는 공통점을 찾고자 할 때 사

용하는 표집 방법이다(Glesne 1999). 본 연구

는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정 청소년

의 일상 정보 행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독특

한 현상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 안에서 나타

나는 미디어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을 갖

고 있으므로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다문화공

부방B의 청소년들이 적절한 표집대상이라고 판

단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다문화공부방B에서 3

년째 자원봉사 교사로 일해 오며 청소년들과 충

분한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것이 연

구 참가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솔직한 답변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하에 편의표

집 방법으로 다문화공부방B의 청소년들을 연구 

참가자로 모집하였다. 

본 연구의 참가자는 13세에서 18세 사이의 

다문화가정 청소년 11명이다. 이들은 경기도에 

위치한 이주민지원센터A에서 운영하는 다문

화공부방B에 다니는 청소년들이며 각기 다른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다(<표 1> 참고).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중 6명(나래, 성민, 유나, 준수, 

지애, 희철)은 한국에서 나고 자라났으며 한국

어를 모국어로 삼고 있다. 다정, 민호, 바비는 

한국에서 태어나 각각 5세, 7세, 1세에 한국을 

떠나 어린 시절을 필리핀에서 보낸 후 각각 5년 

전, 2년 전, 2개월 전에 귀국한 경우이다. 다정

은 한국어가 능통한 상태이며 민호는 한국어를 

잘 하는 편이기는 하나 아직 한국어보다는 따

갈로그어와 영어가 더 유창하다. 바비는 한국

어를 거의 하지 못하나 따갈로그어와 영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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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가명) 나이 성별 어머니의 출신국가 아버지의 출신국가 기타

나래 13 여 예멘 한국 한국에서 태어나 자람

바비 13 남 필리핀 한국 2개월 전 중도입국

다정 13 여 필리핀 한국 5년 전 중도입국

민호 14 남 필리핀 파키스탄 2년 전 중도입국

성민 14 남 필리핀 한국 한국에서 태어나 자람

유나 14 여 중국 한국 한국에서 태어나 자람

준수 15 남 태국 한국 한국에서 태어나 자람

지애 17 여 태국 한국 한국에서 태어나 자람

라샤 17 여 예멘 예멘 2년 전 난민신청 후 인도적 체류 중

희철 17 남 중국 한국 한국에서 태어나 자람

가윤 18 여 중국 한국 4년 전 중도입국

<표 1>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정보

유창하다. 가윤은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다 9세

에 중국으로 이주하여 초등학교 시절과 중학교 

시절 일부를 보내고 4년 전 한국에 재입국한 경

우로 한국어와 중국어가 모두 유창하다. 라샤

는 예멘인으로, 예멘 내전 직후 온 가족이 예멘

에서 탈출해 한국에 난민신청을 하였고, 2년 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준난민 지위로 한국

에 거주하고 있다. 라샤는 아랍어가 모국어이

나 한국어와 영어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으

로 구사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

1호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 국적자

(귀화자 포함)와 외국 국적자 간의 국제결혼으

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다문화’의 개념을 너무 협소하게 

규정하였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

으며, 전 세계적으로 이주민 자녀와 난민 자녀

를 엄격하게 구분하기보다 ‘새로운 곳에 정착

한 학령기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추

세이다(신현옥 외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다문화’를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라샤를 다

문화가정 자녀로 포함하도록 한다. 

3.2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 4단계에 

걸쳐 수집되었다. 연구 참가자들은 먼저 1주일

에 걸쳐 정보요구기록지를 작성하였다. 연구자

는 작성된 정보요구기록지를 바탕으로 각 참가

자들과 일대일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이어 미디어 이용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와 두 번째 

일대일 심층 면담에 참여하였다. 이와 같이 다

양한 연구방법을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은 다각화(triangulation)의 한 형태이며, 다각

화는 질적 연구에서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확

보하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이다(Lincoln and 

Guba 1985). Webb et al.(1966)은 어떤 진술

이 두 가지 이상의 측정방식에 의해 확인될 경

우 그 해석의 불확실성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

문에, 비록 쉬운 작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

구방법을 다각화하는 것이 데이터의 신뢰도 확

보를 위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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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정보요구기록지 

연구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1주일동안 매일 

정보요구기록지를 작성하였다. 정보요구기록지

는 그 날 자신에게 생겨난 궁금증, 즉 필요로 했

던 정보의 주제와 그 정보 요구를 해결하기 위

해 어디에서 정보를 찾아보았는지를 적는 기록 

일지이다. 정보 요구의 주제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나,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결

정해야 하거나, 문제라고 느껴지거나, 무슨 걱

정이 생겼거나,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은 경우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박현모, 이

지연 2013)에서 궁금했던 질문을 뜻하는 것으

로 정의했다. 정보요구기록지의 작성은 2016년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일주일간 수행되었

다(민호의 경우는 예외로, 2016년 3월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수행되었다 - 다음 단락에 

자세한 설명이 이어짐). 1주일이라는 기간은 연

구 참가자의 기록을 바탕으로 연구 자료를 수집

(Journal-based data collection)할 때 가장 이상

적인 기간이다(Zimmerman and Wieder 1977). 

기록지 작성 기간이 1주일보다 더 길 경우 참가

자들의 연구 참여 의사가 줄어들게 되고, 1주일

보다 짧을 경우는 참가자들의 행동을 종합적으

로 분석하기에 자료의 양이 너무 적기 때문이

다(Agosto and Hughes-Hassell 2005). 본 연

구의 참가자들은 매일 최소 한 개 이상의 정보 

요구의 주제와 정보 탐색의 출처를 기록하도록 

안내받았다. 참가자들은 최소 7개(하루 평균 1

개)에서 최대 31개(하루 평균 4.4개)의 기록을 

제출했다. 종합하면 참가자들은 평균 11개(하

루 평균 1.6개)의 정보 요구의 주제와 정보 탐색

의 출처를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참가자가 성실하게 정보요구기록

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민호(14)는 처음

에 궁금한 것이 전혀 없다며 백지를 제출하였

었다. 사춘기를 다소 심하게 겪고 있는 민호가 

연구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하는 행동일지도 

모른다는 판단 하에 연구자가 매일 같은 시간 

민호에게 직접 페이스북 메신저로 물어보는 방

법을 제안했고 민호는 흔쾌히 승낙했다. 민호

의 정보요구기록지는 이렇게 메신저를 통한 연

구자와의 소통 방식으로 기록되었다. 연구에서 

제외되었을 수도 있었을 민호의 정보요구주제

를 수집하고 이어진 연구 절차를 진행한 것은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일상 정보 행태에 대한 분석을 더욱 풍성하게 하

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나, 다른 참가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함으로 인하여 연구의 내

적 타당도(internal validity)를 저하시키는 결

과도 가져왔다(Campbell and Stanley 1963). 

참가자들이 기록한 정보 요구의 주제는 ‘중

학교에 가면 교복 입나?’와 같은 간단한 질문에

서부터 ‘왜 어떤 사람들은 동물들의 생명을 소

중히 하지 않을까?’와 같은 철학적 질문에까지 

그 범위가 넓었다. 비슷한 질문이 여러 번 기록

되기도 했는데, 비슷한 내용을 한 사람 혹은 여

러 사람이 반복적으로 궁금해 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각각의 질문을 유효한 

개별 질문으로 간주하였다. 

3.2.2 1차 심층 면담 

첫 번째 인터뷰는 각 연구 참가자의 정보요구기

록지에 바탕을 둔 반구조화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참가자

의 이야기를 그들의 목소리로 직접 듣는 것은 

질문지나 설문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파편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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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총체적인 것으로 보완해줄 수 있는 좋

은 방법이다(Graham 1984). 특히 어린이나 청

소년 연구 참가자와 면담을 하며 그들의 이야

기를 듣는 것은 그들을 성인과 같은 동등한 인

격체로 대우하고 존중해준다는 의미까지 포함 

한다(Roberts 2008). 연구자는 2016년 3월 8일

부터 4월 17일까지 각 연구 참가자와 1회씩 만

나 면담을 진행하였다. 각 면담의 진행 시간은 

최소 40분에서 최대 1시간 반으로, 평균 진행 

시간은 1시간 5분이었다. 연구 진행 장소는 이

주민지원센터 A의 교실 혹은 연구 참가자의 

거주지 근처에 위치한 카페였다. 

연구자는 각 연구 참가자가 기록한 정보요구 

주제와 정보 해결 방법에 대하여 연구 참가자

에게 보다 상세한 설명을 부탁하였고, 연구 참

가자가 제시한 대답을 바탕으로 추가 질문을 

이어감으로써 각 정보요구 주제의 맥락과 정보 

해결 시도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

다. Westcott and Littleton(2010)은 어린이나 

청소년과 면담을 진행할 때 연구자는 단답형 

결과물에 집중하기보다 반복되는 질문과 대답

의 과정을 통해 면담 대상자와 함께 의미 있는 

맥락을 형성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린이

나 청소년 면담 대상자는 자기가 한 대답에 대

해 다시 한 번 설명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연구

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자신

의 주장을 더 확실히 구축해나갈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맥락에 초점을 맞춘 반복되는 대화 

방법은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연구 참가자의 

본뜻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면, ‘춤 잘 추는 법’이라는 정보요구를 

적어낸 라샤(17)의 경우, 연구자는 처음에 단

순히 라샤가 춤추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이라

고 판단하였었다. 그러나 맥락을 중심으로 한 

반복되는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거친 후, 랴사

가 춤 잘 추는 법을 알고 싶은 궁극적인 이유는 

유튜브 스타가 되어 유명해진 후 예멘의 처참

한 현실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

청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

구 참가자가 기록한 정보 요구 주제를 연구자

와 함께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짚어보며 그 정확

한 의미와 해석을 확인하는 것은 ‘연구 참여자

의 확인(member check)’ 절차의 한 방식으로, 

이 과정을 통하여 연구 참가자는 자신의 발언

이나 기록이 연구자에 의하여 잘못 해석될 가

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1차 연구절차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요구기록지의 작성 단계- 

미처 언급하지 못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전달함

으로써 연구결과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장점

도 있다. 연구 참여자의 확인 절차는 질적 연구

에서 신뢰도를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인식되기도 한다(Creswell 2003; Lincoln and 

Guba 1985).

3.2.3 미디어 이용에 관한 설문지와 2차 심층 

면담 

미디어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일상 정보 

행태에 미치는 영향의 양상을 더욱 자세히 살

펴보기 위해 미디어 이용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를 바탕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라 면담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하기 

위한 보조적인 도구로서의 성격을 가졌다. 설

문지는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동기를 사회적 

상호작용, 기분 전환, 정보 획득, 오락 추구, 자

기 관리로 나누어 측정한 설진아(2010)의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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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과 Elias and Lemish(2009)가 이민자 청

소년들의 일상에서 인터넷이 어떤 역할을 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구성한 면담 질문지를 바탕으

로 한국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실정에 맞게 재

구성하였다. 참고한 두 논문에서 ‘인터넷’이라고 

명명한 개념을 ‘미디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모

바일 메신저(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

버 밴드 등)’, ‘게임(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게

임 등)’ 등 구체적인 이름을 제시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는 청소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설문 문항은 (1) 미디어 사용 패턴, (2) 

미디어 사용 동기, (3) 미디어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의 정도, (4) 미디어 사용이 자신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 (5) 한국 사회와 부모님의 

민족 집단에 대한 소속감 등의 주제를 담아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 연구

자가 동석하여 연구 참가자가 설문지를 작성하

는 도중 질문이 생길 때 즉시 연구자에게 질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과 그를 바탕

으로 한 2차 심층 면담은 2016년 4월 18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주민지원센터A의 교실 혹은 

연구 참가자의 거주지 근처에 위치한 카페에서 

진행되었다. 진행시간은 최소 1시간에서 최대 

1시간 40분으로, 평균 진행 시간은 1시간 15분

이었다. 

대부분의 면담은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라샤

(17)와의 면담에서는 한국어와 영어가 번갈아 사

용되었으며 간혹 인터넷 사전이 이용되기도 하였

다. 바비(13)와의 면담은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설문지와 정보요구기록지 또한 영어로 작성되었

다. 모든 면담 내용은 녹음 후 전사(transcribe)

되었다. 기록된 면담 스크립트들은 의미 단위로 

나뉘어 1차로 기술적인 코드(descriptive code)

로 코딩되었고, 2차로 정보요구기록지를 포함

하여 축 코딩(axial coding) 방법으로 재구성

되었다. 기술적인 코딩은 스크립트의 각 문장 

혹은 단락을 주제별로 단어나 짧은 구절로 요

약하여 코딩하는 방법으로, 질적 연구에서 가

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축 코딩은 

기술적인 코딩과 같은 1차 코딩에서 나온 주제

의 조각들을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상위 카테

고리와 하위 카테고리 등으로 재구성하고 각 

카테고리 사이의 연결 관계를 생성하는 방법으

로, 본 연구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가 수

집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Saldana 

2009). 실제 본 연구에서 실행한 코딩의 예는 

다음과 같다. 1차 기술적인 코딩 단계에서는 

“유튜브에서는 좋은 노래가 있다 하면 끝까지 

다 들어보고 해요.”(성민, 14)라는 면담 내용을 

‘유튜브로 음악 듣기’라는 구절로 코딩하였고, 

“(유튜브에) 심심해서 들어갔더니 계속 검색

만 하다가 시간 보니까 세 네 시간 정도 지나가

더라고요, 갑자기. 그냥 앉아서 뭐 검색할 거 없

나 계속 생각하다가 몇 번 찾고 나서 그냥 시간 

보면요, 바로 시간이 가 있어요.”(성민, 14)라

는 면담 내용은 ‘유튜브 하면서 시간 보내기’라

는 구절로 코딩하였다. 2차 축 코딩 단계에서는 

‘유튜브로 음악 듣기’ 코드와 ‘유튜브 하면서 시

간 보내기’ 코드를 하나로 합쳐 ‘여가시간에 유

튜브 하기’라는 포괄적인 코드로 묶었고, 이는 

‘여가시간에 컴퓨터 게임’, ‘여가시간에 TV 시

청’ 등의 다른 코드들과 함께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시간의 활용’이라는 상위 카테고리 안에 

배치되었다. 

축 코딩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는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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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 포화점(saturation 

point)을 발견하는 것이다(Strauss and Corbin 

1998). 11명의 정보요구기록지와 심층 면담 스

크립트를 분석한 결과 연구 참가자들에게서 공

통적으로 나타나는 정보요구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학업

과 여가에 대한 높은 정보요구를 보이고 있었

으며 연령과 이주배경에 따라 세부 집단 별로 

특정 정보요구주제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이주배경에 따라 미디어 이용 행태에 차

이점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이 포화점에 다다랐다고 판단

하여 새로운 참가자의 모집을 중단하였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어른’인 연구자의 

역할이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어른은 어린이나 

청소년보다 권력구조상 상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

에 어린이와 청소년은 어른의 말에 쉽게 위축되

거나 위압감을 느낄 수 있다(Christensen 2004; 

Fine and Sandstrom 1988). Christensen(2004)

은 어린이와 청소년만의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시각에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

력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어른”의 입장으로 다

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는 연구 진행 시점까지 

약 3년째 다문화공부방B에서 주말마다 자원봉

사 교사로 일해오고 있었다. 다문화공부방B의 

청소년들은 연구자에게 친밀감을 느끼며 평상

시 연구자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으로 여

기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자와 참가자들 간

의 유대는 본 연구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정보

요구기록지에 자신의 솔직한 궁금증을 가감 없

이 기록할 수 있는 안전함을 제공해준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참가자들은 또한 개별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할 때에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과 카카오스토리 계정의 타임라인, 카카오

톡 메신저와 페이스북 메신저의 내용 등을 자

발적으로 연구자에게 공개하는 등 본 연구를 

질적으로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데 일조

하였다. 

이와 같은 강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어

느 정도의 한계점을 안고 있다. 

첫째, 정보요구기록지가 연구 참가자의 정보 

요구를 온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 참가한 청소년들 중 대다수는 매일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궁금했던 것이 생각나

면 그것을 기록했다고 대답했다. 하루 동안의 

정보 요구 중 기록 당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기록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연구자에게 알리

고 싶지 않아서 기록하지 않은 정보 요구가 있

을 가능성도 있다. 만일 자연관찰법(naturalistic 

observation)을 통하여 연구자가 연구 참가자

의 말과 행동을 세세히 관찰했다면 본 연구에

서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 요구 주제를 발

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연구에 참가한 청소년 중 특정 참가자

의 정보행태가 더 많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 참가자가 기

록지를 통하여 제출한 정보 요구 주제는 최소 

7개에서 최대 31개로, 한 참가자의 의견이 다른 

참가자의 의견보다 최대 4배 정도 더 많이 반영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심층 면담에서도 내

향적인 참가자보다 외향적인 참가자의 정보 행

태 사례가 더 많이 수집된 경향이 있다. 실제로 

바비(13)는 1차 심층 면담 당시 초반 20분 정

도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쑥스러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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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모든 질문에 단답형으로만 대답하였다. 

셋째, 본 연구 참가자의 정보 행태가 한국의 

모든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보 행태를 대변한

다고 보기 힘들다. 비록 본 연구에 참가한 청소

년들의 이주배경이 비교적 다양하기는 하나, 

어머니의 출신 국가가 특정 지역들에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한국 

문화에의 적응도도 높은 편이다. 또한 이들은 

모두 다문화공부방B에 다니고 있으며 매주 공

부방에 성실하게 출석하는 행위 자체가 이들의 

능동적인 성격을 일부 반영하는 것이라고 짐작

해볼 수 있다. 공부방 교사들에게서 받는 심리적

인 응원과 지지도 이들의 적극적인 미디어 이용 

행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에 참여한 11명 중 10명이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들이다. 2015년 현재 한국의 다문

화가정 자녀의 취학률은 중등학교 93.5%, 고등

학교 89.9%로 전체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 약 

10%가 학교 밖 아이들이다(여성가족부 2015). 

학교 밖에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다문화 

공부방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들을 모두 

포함하여 더욱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한다면 한국 

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정보 행태

를 보다 포괄적이며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

을 것이라 기대한다. 

4. 연구 결과 

4.1 일상에서의 정보 요구의 주제 

정보요구기록지에 기재된 일상에서의 정보 

요구들은 총 15개의 주제로 분류되었다. 가장 

높은 정보 요구를 보인 주제는 학업이었으며, 

여가 주제가 그 뒤를 이었다(<표 2> 참고). 본 

순위 주제 예시 빈도

1 학업 3차항의 인수정리 해법 23

2 여가 요즘 어떤 게임이 인기있는지 17

3 외모 아이라이너 잘 그리는 법 13

4 자기개발 소설의 첫 문장은 어떻게 써야 하는가? 12

5 생활 돈을 아껴 쓰는 법 9

6 진로 건축가의 연봉 8

7 이성 관계 연애를 잘 하는 방법 8

8 상급학교 중학교에서는 교복 입나? 7

9 학업 외 지식 What is 소금? 7

10 친구 관계 친구들이랑 친해지는 법 5

11 사회규범 교권 침해와 청소년법 4

12 사회적 이슈 왜 어떤 사람들은 동물들의 생명을 소중히 하지 않을까? 3

13 건강 아토피 피부 관리하는 법 3

14 학업 외 학교활동 졸업사진 포즈를 뭘로 하지? 1

15 SNS 활동 왜 어떤 사람들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지? 나는 거의 없는데 1

<표 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보 요구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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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참가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보고한 

정보 요구의 주제들은 이연옥(2007), 박현모와 

이지연(2013)의 연구에서 나타난 한국 청소년

들의 일반적인 정보 요구의 주제들과 부분적으

로 일치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 참가한 청소

년들이 보고한 정보 요구는 한국에서 자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일상적 고민과 그들의 

삶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4.1.1 학업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높은 정

보 요구를 보인 주제는 학업이었다. 학업정보에 

대한 요구의 빈도수는 23으로 다른 주제들에 비

해 압도적으로 높은 숫자였다. 본 연구에 참가

한 청소년들 중 가윤(18)을 제외한 모두는 공립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는데 정보요구기

록지 작성 당시 학교에서 내준 숙제나 수행평가 

과제, 복습과 중간고사 준비 등을 하며 궁금해

진 지식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였다. 복습과 

중간고사 준비 등에서 나타나는 학업에 대한 정

보 요구의 예로는 ‘관계부사(영어)’, ‘3차항의 

인수정리 해법(수학)’, ‘식물이 잘 자라게 하는 

법(자유탐구)’ 등이었다. 

가윤(18)은 중국에서 중학교 2학년 과정을 

다니다가 한국에 돌아온 경우인데 중국에서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한국에서 다시 초등학교 

과정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공립학

교 과정을 포기하고 하루에 2시간씩 수업을 듣

는 학원에 다니며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최근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치른 후 고

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는

데, 보다 ‘체계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검

정고시 학원’에 대한 정보를 원하고 있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낸 

학업에 대한 정보 요구 주제는 ‘공부하는 방법’

에 대한 것이었다. 검정고시 학원에 대한 가윤

(18)의 정보 요구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정

보 요구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다. 준수

(15)는 “제가 영어 듣기는 되는데 작문이 안돼

요. 작문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질

문했다. 준수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공부에 거

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중학교 2학년이 되

니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막상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니 방법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정(13)은 ‘노트 필기하

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 요구

를 보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중학생 되기 

전에 5, 6학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올라가는 디딤돌이잖아요. 그래서 이젠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그냥 놀기만 하면 다른 

애들보다는 좀 뭐랄까, 기초 개념 같은 것도 부

족하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알아서 공부하

고 있어요.” 

4.1.2 여가

여가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학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정보 요구를 보인 정보 요구 주

제였다. 연구에 참여한 11명의 청소년 중 방과 

후에 학원에 다니는 경우는 단 3명뿐이었다. 나

래(13)는 방과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학원

에서 공부했고, 성민(14)은 방과 후 바로 학원

에 갔다가 저녁 9시에 귀가했다. 가윤(18)은 매

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학원에서 공부했다. 

나래, 성민, 가윤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청소

년은 대부분 오후 3-4시 경부터 잠자리에 드는 

자정 전후의 시각까지 온전히 자유 시간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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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셈이었다. 이렇게 여가 시간이 많은 상

황은 여가에 대한 높은 정보 요구로 이어졌다. 

‘심심한데 뭐 하지?’, ‘요즘 어떤 게임이 인기 있

지?’, ‘요즘 재미있는 영상은 뭐가 있지?’는 여

러 명에게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정보 요구였다. 

여가에 대한 정보 요구는 미디어와 연관된 

것이 많았다. 특히 남자 아이들은 ‘2016년 최고

의 FPS(First-Person Shooter) 게임은?’, ‘롤 

멀티 실버 되기(‘롤 멀티의 신’이라는 게임에서 

실버 레벨까지 올라가는 방법)’, ‘게임 공략법’ 

등의 정보 요구를 제시하며 게임에 관한 구체

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였다. ‘시간이탈자(좋아

하는 영화)의 상영 날짜’, ‘방탄소년단(좋아하

는 연예인) 스케줄’, ‘요즘 인기 있는 노래’ 등 

대중매체의 영향을 크게 받은 정보 요구들도 있

었다. 

4.1.3 외모 

외모에 대한 정보 요구는 13세에서 14세 사이

의 청소년에게서만 제시되었다. 일반적으로 사

춘기는 12세에서 16세 사이에 겪는 신체적, 정

신적, 심리적 변화를 말하며 이 시기의 청소년

은 자신의 외모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갖게 된다. 

따라서 사춘기를 관통하고 있는 나이인 13세, 

14세 청소년에게서 외모에 대한 정보 요구가 

높은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복근 만드는 법’, ‘키 잘 크

는 스트레칭’, ‘머리 기르는 법’ 등 자신의 외모

를 가꾸는 데에 필요한 정보 요구를 보였다. 

외모에 관련하여 가장 많은 정보 요구를 보

인 나래(13)는 본 연구에 참가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외모를 지닌 

아이였다. 예멘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

이에서 태어난 나래는 예멘인 어머니의 외모를 

많이 닮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생들 

사이에서 외국인으로 오해받으며 지내왔다고 

했다. 현재도 친구가 거의 없는 나래는 자신이 

따돌림을 당한 가장 큰 원인이 자신의 외모에 

있다고 믿었다. 그러던 중 지난겨울 이주민지

원센터A에서 주최한 캠프에 참가했을 때 이란 

영화 <천국의 아이들>을 감상했고 그때 영화의 

여자주인공과 자신이 닮았다는 ‘칭찬’을 들은 

후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하였다. 나래는 

‘얼굴에 트러블이 안 생기게 하는 법’, ‘앞머리 

예쁘게 드라이하는 법’, ‘틴트의 종류는 무엇?’ 

등 자신의 외모를 더욱 예쁘게 보일 수 있게 하

는 정보에 대한 요구를 보였다. 

4.1.4 자기 개발

자기 개발에 관련한 정보 요구는 17세 이상

의 청소년에게서 비교적 많이 제시되었다. 이

들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많은 고민을 함

과 동시에 현재 자신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

고자 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자신의 

재능을 탐구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

을 확장하며, 자기 개발을 통하여 자신이 궁극

적으로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

들의 자기 개발에 대한 정보 요구의 내용은 ‘일

찍 일어나는 법’에서부터 ‘연극에 대한 마음가

짐’까지 다양했다. 

특히 지애(17)는 하고 싶은 것이 무척 많은 

아이였는데, 장래희망이 프로파일러(profiler; 범

죄심리분석관)였으며 추리소설 작가가 되기 위

해 습작도 하고 있었고 학교에서 연극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었다. 지애는 ‘소설의 첫 문장 쓰

는 방법’, ‘역할에 대한 감정표현 방법’, ‘해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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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등의 정보를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

기 위한 기반을 닦고자 하였다. 

4.1.5 생활

본 연구에 참가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 5명

은 부모의 돌봄이 비교적 적은 아이들이었다. 

부모가 밤늦게 퇴근하여 본인 스스로 저녁식사

를 챙겨야 하거나 어린 동생들을 책임지고 돌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모 대신 집안 살

림을 도맡아 하는 청소년도 있었다. 이들은 ‘오

늘 무슨 요리 하지?’, ‘간단하게 해먹기 좋은 요

리’, ‘돈을 아껴 쓰는 법’과 같이 실생활에서 삶

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찾고 있었다. 

4.1.6 진로 

진로에 대한 정보 요구는 일부 청소년에게서 

집중적으로 제시되었다. ‘건축가의 연봉’, ‘식물

학자는 무슨 일을 하는지’, ‘상담사가 되려면?’, 

‘경찰대 커트라인은?’ 등의 정보 요구가 나타났

다. 진로에 대한 정보 요구를 보인 청소년은 

4명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들은 불안정한 가정 

상황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거주지를 자주 옮

겨 다니고 본인의 양육권에 대한 이야기를 어

릴 때부터 들어왔던 아이들이었다. 이들은 또

한 어릴 때부터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거나 생

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돈이라는 것

을 익숙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청소년 시기가 

“장래의 직업이나 상위 교육 기관 진학에 대한 

의사 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박현

모, 이지연 2013)이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정보 

요구가 많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본 연

구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경우 삶을 살아내는 

것에 대한 현실감과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 또

한 진로에 대한 정보 요구에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보인다. 

4.1.7 이성 관계 

청소년기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이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시기이다. 본 연구에 참가한 

청소년들 역시 이성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었

으며 이성과의 관계를 시작, 발전, 혹은 유지하

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성민(14)은 학원에서 만난 여자애가 마음에 들

어 ‘연애를 잘 하는 방법’이라는 키워드로 인터

넷에서 검색을 했다고 한다 - 실제로 인터넷에 

나와 있는 방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최근

에 여자 친구와 헤어진 민호(14)는 자신이 헤

어진 이유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최근 짝사랑

하는 사람이 생긴 나래(13)는 ‘남자친구 사귀

는 법’, ‘◌◌ 오빠의 이상형은?’ 등의 정보 요

구를 보였다. 

4.1.8 상급학교 

현재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2명

은 상급학교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많았다. 이

들은 중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감과 두려움을 

바탕으로 한 정보 요구를 드러내었다. ‘중학교 

들어갈 때 시험을 보는지’, ‘중학교에서는 교복

을 입는지’, ‘교복은 비싼지’ 등이 이들이 상급

학교에 대해 궁금해 한 점들이었다. 상급학교

에 대한 정보 요구를 보인 청소년들은 현재 자

신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생활에 대한 불만족

을 평소에 자주 드러낸 이들로, 중학교에 가면 

어떤 식으로든 큰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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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학업 외 지식 

학업 외 지식에 대한 정보 요구는 가장 최근

에 중도 입국한 바비(13)에게서 가장 많이 제

시되었다. 바비는 필리핀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라다가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2개월 전 중도 입국했다. 바비는 학교에서 한국

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고 

학교에서 나누어주는 가정통신문 등의 내용도 

이해하지 못했다. ‘What is 소금?’, ‘What is 제

주도?’, ‘What is 일기장?’ 등이 바비가 나타낸 

정보 요구였다. 바비는 방과 후 대부분의 시간

을 혼자서 TV 시청하는 데에 소비하는데, 주

로 영어로 방송하는 채널(BBC, 내셔널 지오그

래픽 등)을 본다고 했다. 바비는 자연이나 과

학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나오는 새로운 

개념 - 예) dark matter(암흑물질) - 에 대한 

정보도 알고 싶어 했다. 

4.1.10 친구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유나(14)와 나래(13)는 친구 관계에 

대한 정보 요구를 드러냈다. 이들은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으나 친해지는 방법을 잘 몰라 힘

들어했다. ‘친구 많아지는 법은?’, ‘친구들의 성

격을 잘 모르겠다’,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싶다’ 

등이 이들이 나타낸 친구 관계에 대한 정보 요

구였다. 

4.1.11 사회규범

민호(13)는 시험을 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필리핀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

지하던 민호는 한국에 온 후 부족한 한국어 실

력 때문에 영어와 체육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

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이 때문에 자

존감이 저하되었고 학교에서 시험을 보아야 하

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까지 이르렀다. 지애(17)

는 ‘청소년법과 교권침해’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자 했다. 지애는 학교에서 학생에 대해 부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교사와 수업 방해 등을 통해 

교사의 권위에 무모하게 도전하는 학생들을 보

며 법으로 보장된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자세

히 알고 싶어졌다고 했다. 그 외 ‘비뚤어진 어른

들의 심리’, ‘말 잘 듣는 법’과 같이 어른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

러낸 정보 요구도 있었다. 

4.1.12 사회적 이슈 

가윤(18)은 ‘왜 어떤 사람들은 동물들의 생

명을 소중히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연구에 참가할 당시 인터넷에서 동물을 학대하

는 동영상을 자주 접하게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다정(13) 역시 인터넷에서 동물

을 학대하는 영상을 보면서 분노했다고 이야기

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라샤(17)의 정보 요

구는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과 직접 관련된 것이

었다. 라샤는 ‘예멘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범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간절히 알고 싶어 했

다. 면담 당시 라샤는 자신의 친척과 친구들에

게 일어난 여성혐오범죄와 전쟁의 참상을 연구

자에게 상세히 이야기해주었는데, 예멘을 떠나

온 지 2년 이상이 지났으나 아직도 그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했다. 

4.1.13 건강, 학업 외 학교활동, SNS 활동 

그 외 ‘아토피 피부 관리하는 법’, ‘사람이 열

이 나는 이유’ 등 건강에 관련한 정보 요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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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사진 포즈를 뭘로 하지?’와 같은 학업 외 

학교활동에 관련한 정보 요구, ‘왜 어떤 사람들

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지? 나는 

거의 없는데’와 같이 SNS활동에 관련한 정보 

요구가 있었다. SNS 활동에 관련한 정보 요구

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더욱 상세히 분석이 이

어질 것이다. 

4.2 정보 요구 해결을 위한 능동적인 미디어의 

사용 

본 연구에 참가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주중 

인터넷 이용시간은 평균 5시간 47분이었고 주

말 인터넷 이용시간은 평균 7시간 49분이었으

며, 주로 온라인 채팅과 동영상 시청, 정보 검

색, 게임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하

교시간이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인 것을 감안

하면 이들은 취침시간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인

터넷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설

진아(2010)는 한국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

하는 주요 동기는 정보획득과 오락추구라고 주

장하였다. 본 연구에 참가한 다문화가정 청소

년들 역시 정보획득과 오락추구를 위한 미디어 

사용 행태를 보였으며, 이와 더불어 심리적 탈

출구로서, 자기표현과 자기 개발을 위한 도구

로서 미디어를 사용하는 능동적인 모습도 보여

주었다. 

4.2.1 심리적 탈출구로서의 미디어 이용 

지애(17)의 정보 요구 중 하나는 “비뚤어진 

어른들의 심리”에 대해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 주제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알려달라는 질

문에 지애는 “왜 사람들은 참고만 살다가 술을 

먹으면 그 참은 게 폭발되며, 왜 폭력적으로만 

상황을 해결해야만 하고, 왜 도대체 자녀 훈육

을 위해서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써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긴 하죠.”라며 속사포처

럼 분노 섞인 말을 쏟아냈다. 지애의 부모님은 

알코올 관련 문제를 겪고 있었고 가정 내에서 

폭력이 수시로 행해지고 있었다. 지애의 어머

니는 기초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하였고 지애는 

욕설을 포함한 몇몇 단어를 제외하고는 태국어

를 거의 알아듣지 못했다. 제한된 의사소통은 

가족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지애는 자신이 

겪고 있는 갈등이 한국인 부모를 둔 아이들이 

겪는 것과 다른 종류의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

고 있었다. 학교 친구들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

는 자신의 고통을 위로받기 위한 도구로 지애

는 ‘멤놀(멤버놀이)’를 선택했다. 

‘멤놀’은 ‘멤버놀이’의 줄임말로 “좋아하는 연

예인으로 가장해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에서 글

을 쓰거나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극을 뜻한다.”

(구희언 2011). 2014년 2월을 기준으로 포털 사

이트에서 관련 커뮤니티가 1,000여개 검색되고 

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회원이 87,000여명에 달할 

만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일종의 역할극이다(손현성 2014). 자신이 좋아

하는 연예인으로 이름을 바꾸고 마치 자신이 그 

연예인인 것처럼 그 사람의 말투와 특징을 따라

하는 것이다. 1년 넘게 카카오스토리 멤놀방에

서 활동하고 있는 지애는 “말이 멤버놀이지 그

냥 얘기하고 떠들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

애는 다문화공부방B에서 알게 된 친구(가명: 승

인)의 소개로 멤놀을 시작했다고 했다. 지애는 

학교 친구들과는 나눌 수 없는 이야기들을 멤놀

방에서 마음 놓고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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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이도 다문화고 저도 다문화잖아요. 그러니

까 서로 느끼는 게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다 이러면은 

‘어, 맞어, 나도 그런 적 있었어’ 막 이런 식으로. 

[…] 막 ‘아, 엄마가 나한테만 설거지 시켜.’ 이런 

거 진짜 공감되잖아요. ‘어, 인정인정인정, 나도 

그랬어.’ 막 이러면서.”(지애, 17) 

 

지애는 자신과 승인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

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기

본적으로 멤놀방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의 

대화방이다). 그러나 그들은 지애가 다문화가

정 자녀인 것을 개의치 않아했다. 지애는 멤놀

에서 자신이 다문화가정 자녀임을 일부러 숨기

지 않아도 되었고, 다문화가정 자녀로서 경험

하는 고충을 마음껏 털어낼 수 있었다. 멤놀 멤

버들은 지애가 아플 때 “병원에 가봐.”라던가 

“약은 먹었어? 좀 쉬지.” 등의 따뜻한 말로 위

로해주었는데 이것은 현실에서 지애가 엄마에

게 받지 못한 따뜻함이었다. 이렇게 지애는 자

신의 심리적 도피처이자 안식처로써 멤놀을 이

용하고 있었다. 

인터넷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

는 긍정적인 역할을 주장한 학자들이 많다. 인

터넷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시도해봄으로써 현

실에서 억제되어있는 자아의 다양한 측면들을 

적극적으로 실험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Donath 

1999; Suler 2002). 특히 인터넷의 익명성과 시

각적, 청각적 단서를 숨길 수 있다는 점은 청소

년이 더욱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갈 수 있게 하는 데에 도움

이 된다고 했다(Holloway and Valentine 2002; 

Valkenburg et al. 2005). 멤놀의 특징 중 하나

인 자유로운 성별 설정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역할 시도를 통해 자아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 멤놀에서 ‘여코’는 ‘여자 

코스프레’, ‘남코’는 ‘남자 코스프레’의 줄임말

로, 남자가 여자 연예인인 척 하는 것은 여코, 

여자가 남자 연예인인 척 하는 것은 남코라고 

한다. 지애는 남코를 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애는 실제의 자신도 남자라고 속이고 있었다. 

멤놀방의 멤버들은 친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조

금씩 실제의 자기 모습을 공개하게 되었는데, 

그때 지애는 남동생의 복근 사진을 올리거나 

남동생의 교복을 빌려 입은 사진을 올리는 등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남자로 포장하였다. 

승인은 모르는 척 해주었고 멤놀방의 다른 멤

버들은 지애를 ‘오빠’라고 불렀다. 멤놀방에 있

던 다른 멤버들이 정말로 지애를 남자로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애

가 자신 안에 있는 남성적인 자아를 실험해보

았다는 것이다. 지애는 평소 남성적인 옷차림

을 즐겨 입었다. 또, “친구들이 저보고 잘생겼대

요.” 혹은 “저 목소리 남자 같아요?”라는 말을 

종종 하곤 했다. 청소년기는 긍정적, 부정적 자기

평가를 통해 자신만의 정체성을 완성해가는 시

기로 이 시기에 정립해야 하는 주요 정체성에는 

성적 정체성 또한 포함되어 있다(Erikson 1968; 

Gross 1987). 멤놀을 통해 지애는 다양한 모습

의 자아를 연습해보며 자신만의 성적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다. 

4.2.2 자기표현을 위한 도구 

민호(14)와 라샤(17)는 유튜브에 자신의 계

정을 만들어 스스로 만든 동영상을 정기적으로 

업로드하는 유튜버(Youtuber)였다. 이들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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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에게 자신의 계정을 구독해달라는 말을 하

며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음을 아쉬워했다. 

2년 전 중도 입국한 민호는 부족한 한국어 

실력을 보충하기 위해 일부러 집에서 거리가 

먼 초등학교로 전학신청을 했다. 그곳에서는 

다문화가정자녀와 귀국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

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

다. 하지만 학교와 집의 거리가 먼 이유로 방과 

후에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없었고 시간이 흐

르면서 무슬림이라는 종교적 정체성이 두드러

지게 되면서 그나마 있던 친구들과도 서서히 

멀어지게 되었다. 본래 성격이 활달하고 긍정

적이었던 민호는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고 그때

부터 기타 연주와 게임, 동영상 시청에서 위안

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유튜

버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처음 업로드한 동영

상은 자신의 방 안에서 자신이 기타를 연주하

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이후 업로드한 동영상에서

는 조금씩 얼굴을 드러내게 되었고, 카메라 앞

에 서는 것이 익숙해지게 되면서 게임 방송도 

만들기 시작했다. 민호는 영어, 한국어, 따갈로

그어로 만들어진 유튜브 동영상들을 포괄적으

로 구독하며 전세계의 최신 유튜브 동영상 트

렌드를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구독자수

도 조금씩이나마 증가하였다. 민호는 자신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이유가 “유명

해지고 싶어서”라고 했다. 민호는 스스로 만든 

동영상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존재

를 증명하며 그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소통

하고자 하는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라샤(17) 역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유

튜브 계정을 운영한다고 했다. 라샤가 유명해지

고 싶은 궁극적인 이유는 자신의 모국인 예멘을 

돕고 싶기 때문이었다. 라샤는 정보요구기록지

에서 ‘예멘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범죄를 없

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 요구를 보고했었

는데, 유튜브 계정 운영은 바로 이 정보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 중 하나였다. 라샤는 자신

이 유명한 사람이 되면 똑똑한 사람들에게 자신

이 예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물어보

고 싶다고 말했다. 면담 당시 라샤는 이슬람권

에서 횡행하는 조혼, 구타, 명예살인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범죄들에 대해 열변을 토했

다. 라샤는 한국인인 연구자가 그 현실을 알아

주기를 바랐고 예멘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랐다. 라샤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고 있는 ‘Musical.ly’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해 자신이 음악에 맞추어 춤추는 영상을 촬영해 

정기적으로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하고 

있다. 라샤는 Musical.ly 동영상을 통해 유튜브 

스타가 된 미국인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자신도 

그와 같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Vallentine and Holloway(2002)는 인터넷

이 사회적 약자에게 힘을 부여해주는 도구라고 

했다. 인터넷은 거주지나 신체적 조건에 상관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소통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민호와 라샤는 바로 이러한 인터넷

의 특징을 잘 파악하였고 자신이 만든 영상을 

이용해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한 걸

음씩 노력하고 있었다. 

4.2.3 지식 정보에의 요구 해결 

본 연구에 참가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 학원

에 다니거나 성격이 활발한 일부 청소년은 학업, 

자기개발, 상급학교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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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학교 교사, 학원 교사, 공부방 교사 등에

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외 다

수의 청소년은 그저 인터넷에서 그 정보 요구에 

대한 해답을 검색해보는 방법을 택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색 방법은 포털사이트 네이버

에서 키워드를 입력하는 방식이었다. 학교 과제

를 수행할 때 역시 네이버에서 키워드를 입력해 

검색된 자료를 훑어보는 방식을 선호했다. 청소

년들은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것이 나올 때에도 

네이버를 이용하였다. 희철(17)은 ‘3차항의 인

수분해’가 이해되지 않아 그 구절을 그대로 네

이버에 입력을 했고 원하는 풀이법을 찾아냈다

고 했다. 유나(14)는 곱셈 문제가 잘 풀리지 않

아서 유튜브에 ‘35 곱하기 60’과 같은 문장을 

입력했고 원하는 정답을 찾았다고 했다. 유나

는 “이렇게 치면 대부분 그냥 (정답을) 알려주

거나 풀이과정 비슷하게 해서 그거 하는 (설명

을 올려주는) 사람들 많거든요.”라고 말했다. 

이들은 인터넷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어떻게든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일종의 믿음을 갖고 있

었다. 

청소년들은 학업 외 지식, 매일의 일상에서 

필요한 생활 지식, 진로에 대한 정보 등도 인터

넷 검색을 통하여 습득하였다. 준수(14)는 원

래 꿈이 컴퓨터 게임 개발자였는데 어느 날 학

교 기술과학 시간에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

은 후로 건물에 흥미가 생겼다고 했다. 그 후 

네이버에 들어가 ‘건축가 연봉’이라는 키워드로 

정보를 검색했는데 ‘지식IN’ 카테고리에서 건

축설계사 연봉이 4천만원이라는 정보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 이 정보를 습득한 후 준수는 건

축설계사라는 직업에 대한 꿈이 더 확실해졌다. 

본 연구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지식IN’ 카테고

리에 있는 정보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다. 오히

려 자신과 비슷한 누군가가 자신이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질문을 이미 던졌고, ‘지식IN’에 답

을 올려놓은 사람은 자신과 질문자를 포함한 

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느 정도의 공정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

다. 희철(17)은 이전의 정보 검색 경험에 의하

면 자신이 원하는 정답을 갖고 있는 카테고리는 

백과사전이나 블로그, 뉴스 등이 아니라 ‘지식

IN’이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지식IN’을 먼저 

찾게 된다고 했다. 

청소년들은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습득을 위해서도 미디어를 적극 이용하였다. 미

래에 유튜브에서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다는 가

윤(18)은 한국 우타이테 양성 프로젝트라는 네

이버 카페에서 다른 카페 회원들과 함께 서로의 

노래를 평가하고 믹싱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실력을 쌓아가고 있었다. 힙합과 랩(Rap)에 관

심이 많은 성민(14)은 유튜브를 통해서 현직 한

국 래퍼들이 하는 강의를 듣는다고 했다. 

“비트박스가 4비트, 8비트, 16비트,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저는 8비트까지 해서(할 줄 알아서), 

(이제) 16비트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강의를 들어

요.”(성민, 14) 

4.2.4 여가시간의 활용 

본 연구에 참가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대부분

은 방과 후부터 취침 전까지의 대부분의 시간

을 미디어에 소비했다 - 평균 주중 5시간 47분, 

주말 7시간 49분. 김지혜와 정익중(2010)은 청

소년기에 부모의 지지와 관여, 통제가 적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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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일수록 오락형의 인터넷 활용 방식을 추구

하며 부모의 지지와 관여, 통제가 많은 청소년

일수록 정보형의 인터넷 활용 방식을 추구한다

고 하였다. 본 연구에 참가한 다문화가정 청소

년들의 미디어 이용 패턴을 살펴볼 때 이들은 

오락형에 가까운 인터넷 활용 방식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들의 미디어 사용은 각자 나름대로

의 패턴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중 컴퓨터 게

임, 모바일 게임, TV 시청, 유튜브 동영상 시청 

등에 할애하는 시간의 양이 매우 많았다. 준수

(15)와 지애(17)는 매일 스마트폰게임을 3시

간, TV 시청을 2시간 한다고 했다. 이들은 월

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시

청하는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었으며, 그 외의 

시간은 웹툰과 유튜브 동영상 - BJ 방송과 일

본 애니메이션 등 - 을 감상하는 데에 쓴다고 

했다. 준수는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씩 컴

퓨터로 게임만 하던 초등학생 때보다는 지금 

미디어 사용시간이 훨씬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

다. 공부하는 데에 소비하는 시간은 지애의 경

우 저녁식사 전 30분, 준수는 학교를 나서면 전

혀 공부하지 않는다고 했다. 

“방탄소년단 동영상 찾아보다 보면, ‘보이는라디

오’ 보면 거의 1시간이니까 보이는 라디오 보면 

1시간. 뮤직비디오 한 3개 보면은 9분. 그냥 주로 

다 보는 것 같아요, 잠들기 전까지. 밥 먹으면서 

‘블리치’ 보다가 이제 11시에 누워요. 그러면 그때

부터 방탄소년단 동영상 보다가 자는 거에요. 그

럼 거의 2시간 정도 보다가 자요.”(지애, 17) 

성민(14)은 본 연구에 참가한 청소년 중 유

일하게 학원에서 비교적 긴 시간을 보내는 아

이였는데, 학원과 학원 사이의 쉬는 시간에는 

무조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했다. 챙겨봐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성민: “학교가 4시 정도에 끝나면 집에 좀 있을 

때가 1시간, 쉬는 시간 1시간 있고. 6시 반까지 

학원에 있다가 끝나서 또 이제 1시간 정도. (그 

다음 학원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하니까 집에 

오면 (자기 전까지) 한 2시간 정도. 그럼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총 4시간? 5시간?” 

연구자: “그때도 주로 유튜브 보니?” 

성민: “그땐 그런 거 안 봐요. 시간이 모자라요, 

그런 거 하면. 게임하고 또 못 봤던 거 계속 봐요. 

웹툰 그런 거 그 때 못 봤던 거 보고 아니면 

오늘 드라마나 예능 그런 거.” 

성민은 주말에는 하루에 약 12시간 정도, “깨

어있는 내내 그냥, 집에 있을 때는 집에 있는 동

안 밤 될 때까지 계속”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고 

했다. 주말에는 “여유가 있으니” 주말 예능도 

챙겨보고 게임도 오래 하고 목적 없이 유튜브를 

브라우징하기도 한다고 했다. 바비(13)는 하교 

후 어머니가 직장에서 돌아오시는 저녁 9시까

지 약 6시간동안 계속 TV 앞에 앉아서 다큐멘

터리 영화를 감상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다고 했다. 

본 연구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오프라인에서 

친구들과 여가시간을 보낼 때에도 미디어를 적

극적으로 사용했다. 성민(14)은 “저는요 애들 

만나면요 일단 밖에서 좀 놀다가 다른 애 집 가

서 핸드폰 하면서 놀고 이래요. […] 게임 뭐 

할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게 뭐 있는지 계속 

찾다가 그 게임으로 애들이랑 같이 놀아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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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했다. 민호, 준수, 희철 등 연구에 참가한 

대부분의 남자 아이들이 이와 같은 패턴으로 

친구들과 어울린다고 말했다. Van Cleemput 

(2010)는 비록 SNS와 다른 정보통신기술이 

청소년들의 주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그 영향

력을 넓혀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의사소통 방법은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 연구

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Van Cleemput의 주장

을 뒷받침해주는 정보 행태를 보이지 않았다.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마주

하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그들의 일상 

정보 행태, 특히 미디어 사용을 통한 정보 행태

에 미치는 영향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일상의 문제 상황에서 필

요로 하는 정보의 주제는 학업, 여가, 외모, 자기

개발, 생활, 진로 등이었으며, 특히 학업과 여가

에 대한 정보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았다(<그림 

1> 참고).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낸 학업에 대한 정보 요구 주제는 ‘공부하

는 방법’이었다. 상당수의 청소년이 자신의 기

초 학습 능력 부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으나 실제로 

학업에 대한 정보 요구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데에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학교 수업 외의 시간을 모두 여가 시간으로 쓰

고 있었으며, 이는 여가에 대한 높은 정보 요구

로 이어졌다. 이들이 여가 시간을 소비하는 방

식은 게임, SNS, TV 등의 미디어에 집중되어 

있었다. 외모에 대한 정보 요구는 13-14세 청소

년에게서, 자기개발에 대한 정보 요구는 17세 

이상의 청소년에게서 집중적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태

도로 해석된다. 생활, 학업 외 지식, 사회규범, 

사회적 이슈 등에서 나타난 정보 요구의 주제 

중에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주배경에 바탕

을 둔 것들이 많았다. 특히 부모의 돌봄이 비교

적 적어 스스로 자신과 동생의 일상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 식사와 살림 등 삶의 유지를 위해 필

요한 정보에 대한 요구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림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일상에서의 

정보 요구의 주제 

본 연구에 참가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정

보 요구의 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미디어는 심리적 

도피처이자 안식처였고, 자기표현을 위한 도구

였으며, 지식과 생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해답

의 책이자 여가 시간의 동반자였다(<그림 2> 

참고). 이들은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인 SNS에

서 다문화가정 자녀로서의 고충을 공유하고 자



478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0권 제3호 2016

유롭게 다양한 역할의 시도를 통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성적 정체성과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나

갔다. 중도 입국으로 인하여 갑자기 낯선 환경

에서 자신감을 잃어가던 이는 동영상 제작과 

사이버공간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

를 증명하고 타인들과의 소통 욕구를 해결하고

자 하였다. 또한 인터넷이 사회적 약자에게 힘

을 부여해주는 도구(Vallentine and Holloway 

2002)라는 특징을 잘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자

신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려는 노력도 하고 있

었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지식 정보에 대한 요구

를 강하게 드러냈으나,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의 키워드 검색에 머무

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

이 미디어에 소비하는 시간은 주중 평균 5시간 

47분, 주말 평균 7시간 49분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미디어에 할애하고 있었다. 이들 대부

분은 부모의 지지와 관여, 통제가 적은 청소년

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오락형 인터넷 활용 방식

(정익중 2010)의 태도를 보였다. 

<그림 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보 요구 

해결을 위한 능동적인 미디어 사용 

5.2 제언 

5.2.1 학업 정보 요구에 대한 지원 

학업에 대한 정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가

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보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

구에 참가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11명 중 8명이 

학원이나 과외 등 학교수업 외의 교육을 전혀 

받고 있지 않았다. 이들 중 성격이 활발한 2명은 

학업, 자기개발, 상급학교 등에 대한 정보를 얻

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학교 교사에게 질문을 한

다고 했다. 학교 교사에게서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한 경우 공부방 교사, 군인 멘토링1) 교

사 등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6명의 학생은 학업, 자기개발, 상급학교 등에 대

한 정보 요구가 있을 때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거나 그냥 포기해버린다고 대답했다. 이들

은 정보 습득에 대한 욕구가 있어도 무엇을 어

디에서부터 질문해야 할지 모르거나 자신이 잘 

모른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 했다. 

또래에 비해 3학년 정도 낮은 수준의 학업실

력을 보인 다정은 학업에 대한 기초개념의 부

족이 그 이유임을 알고 있었지만 학원에 다닐 

수 없는 가정 형편 역시 잘 알고 있었고 학업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경제적인 상황이 허락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의 교육시스템과 교육 문

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교육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국어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자녀 교육에 직

 1) 군인 멘토링: 본 연구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는 군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일부 학교에

서 최근 군대와 협약을 맺어 방과 후에 군인 멘토링 교사가 학교에 찾아와 수학과 영어 등을 가르쳐주는 ‘군인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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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김유진, 오성

배 2013). 이와 같은 정보 격차는 교육 수준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소득 격차와 

문화 격차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다(박진수 

외 2015).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보 요구를 해결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의 확보가 절실하다. Craig 

and McDowell(2013)은 도서관이 정보 소외 

계층 청소년들의 정보 요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주장하며 학교숙제 도우미, 

무료 정보기술 강좌, 무료 인터넷 접속, 데이터

베이스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실제

로 미국의 많은 공공도서관에서는 학교숙제 도

우미 서비스를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제공하

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무료 과

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많다. 이들 도서관

은 도서관 대출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에 한해 

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을 적극적인 도서관 이용자로 초대

하는 효과도 함께 누리고 있다. 김영미와 조인

숙(2011)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소재 25개구에 

소속된 95개 공공도서관 중 10개관에서 이미 

숙제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광양공공

도서관(2016)과 진천군립도서관(2016) 등에

서도 학기 중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를 포함한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숙제도우

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충북 제천기

적의도서관(2012)에서는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자원봉사자와 초등학생이 멘토-멘티 관계가 되

어 방학숙제를 함께 해 나가는 프로그램이 시

도되었다. 본 연구에 참가한 다문화가정 청소

년들과 같이 학업 정보에 대한 요구가 있으나 

마땅히 질문할 수 있는 대상이 없거나 또래들과 

비교당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자존심 때문에 

정보 요구의 해결을 포기하는 이들에게는 학교

라는 울타리 밖에서 또래의 눈치를 볼 필요 없

이 마음껏 질문할 수 있는 어른의 존재가 절실

할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대학

생이나 고등학생에게는 숙제 도우미와 멘토 역

할의 수행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점차 높아지게 되어 자연스럽게 서로 다

른 문화를 이해하는 효과적인 다문화 이해 교

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공공도서관에서의 숙제

도우미 서비스 확대와 지속적인 서비스의 유지, 

대학생/고등학생 멘토링 서비스와의 연계는 다

문화가정 청소년의 학업 정보 요구를 해결할 뿐 

아니라 한국 내 다문화인과 비다문화인이 서로

에 대한 이해를 향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2.2 정보기기 이용 기회의 확대 

박진수 외(2015)의 연구는 이미 한국의 다문

화가정 학생과 비다문화가정 학생의 정보격차

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수도권 지역의 초등

학교와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715명(다문화

가정 학생 386명과 비다문화가정 학생 329명)

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다문화가정학생

은 정보화교육 경험, 정보마인드, 정보기기 이

용능력 모두에서 비다문화가정 학생에 비해 낮

은 점수를 보였다. 컴퓨터 보유 유무, 집안에서

의 인터넷 이용 가능성, 스마트 기기 보유에 있

어서도 다문화가정 학생은 비다문화가정 학생

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도 일부 청소년들이 정보기기의 

부재로 인해 학교 숙제에 불편 혹은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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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은 에피소드를 토로하였다. 준수(15)와 지애

(17)는 파워포인트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 발

표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을 때 집에 컴퓨터

가 없어 스마트폰에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애

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았다고 했다. 폴라리스 오

피스는 스마트폰으로도 파워포인트파일을 만

들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인데, 기본적인 슬라

이드의 구성은 가능하지만 애니메이션 효과 등 

프레젠테이션을 보다 화려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아 집에서 컴퓨터로 만들어 

온 친구들과 비교가 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성민(14)은 파워포인트 파일로 제출해야 하는 

과제가 있을 때 친구네 집 컴퓨터를 이용하곤 

하는데, 아직 숙제를 다 못했는데 친구가 학원

을 가야 하거나 숙제를 빨리 하지 않는다고 친

구 어머니에게 혼이 난 경험이 있다고 했다. 학

교의 컴퓨터실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연구

자의 질문에 성민은 “열쇠 담당 선생님이 열쇠

를 가지고 계시는데 허락을 받고 그 시간까지

만 해야 돼서” 웬만하면 친구네 집에 가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경험을 미루어볼 때 정보기기에의 원

활한 접근이 정보 격차 해소와 교육 수준 격차 

해소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일

부 대학도서관의 경우 소속 학생들에게 노트북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는 곳이 있으나 이는 기

기 구입 예산과 관리 시스템 등의 문제로 인해 

아직 한국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도입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다

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정보기기를 이용한 정보 

요구 해결의 기회를 넓혀줄 수 있는 가장 효율

적인 방법은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컴퓨

터 이용 시간 확장으로 보인다. 이는 다문화가

정 학생과 비다문화가정 학생 사이의 정보 격차 

해소뿐 아니라 정보기기에의 접근이 어려운 저

소득층 계층 학생 전반의 정보 요구 해소를 위

해서도 필요한 선택일 것이다. 다양한 연령대의 

이용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청

소년의 학교 숙제 해결을 위한 컴퓨터를 별도로 

지정하여 청소년들의 학습 기회를 보장해주는 

방안도 제안해본다. 

5.2.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참가한 다

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부모의 돌봄이 비교적 적

고 학교수업 외에 학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

우가 드물며 긴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미디어 

사용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들은 컴퓨터 게임

과 모바일 게임을 즐기고 동영상을 시청하며 

음악을 들으면서 온라인채팅과 웹툰 읽기에 몰

두했다. 자기 개발과 자기표현의 도구, 심리적 

탈출구로써 미디어를 긍정적으로 활용한 경우

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특히 나래(13)는 SNS에 대한 개념이 명확

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무분별하게 인터넷상

의 친구를 만드는 행태를 보였다. 정보요구기

록지를 제출할 당시 나래는 페이스북에 가입한

지 두 달쯤 된 상태였는데, 면담 당시 자신은 

페이스북 친구가 35명밖에 없다며 부끄러워했

다. 연구자와 나란히 앉아 컴퓨터로 자신의 페

이스북 친구들을 보여주던 나래는 한 여자중학

생의 프로필을 클릭하며 “샘, 이 언니 이뻐요? 

이 언니가 친구가 2천명 있대요. 진짜 많죠?”라

고 말했다. 그 언니가 부럽냐는 연구자의 질문

에 나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래는 “다른 사람

은 프로필(사진) 올리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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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내 건 달랑 3명밖에 안 눌러줘.”라고 말하

며 프로필사진에 ‘좋아요’가 55개인 페이스북 

지인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Bonetti, Campbell 

and Gilmore(2010)는 자신이 외롭다고 느끼는 

청소년일수록 SNS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

성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학교

에서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나래는 

페이스북에서는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을 거

라는 환상을 갖고 있었고, 면담 후 한 달이 지났

을 때 나래의 페이스북 친구는 624명으로 늘어

있었다. 자기정보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무분별한 친구 맺기는 SNS에 익숙하지 

않은 십대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정보 행태이

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미디

어 이용 교육이다. 

2000년대 초반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모든 십대가 디

지털 미디어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다

는 믿음이 퍼졌었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그 

믿음은 착각이며 실제로 많은 십대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데에 서툴다고 주장하고 있다

(Boyd 2014).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보고 능동

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즉 미디어 리터러

시(media literacy)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인 능력이다. 미디어는 인간의 인식과 

신념과 태도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데 현대 사

회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그 어느 때보다 미디

어에 풍성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

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능력으

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 참가한 다문

화가정 청소년과 같이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미

디어에 할애하는 경우 올바른 미디어 이용 교

육은 필수가 아닐 수 없다. 

현재 한국의 학교도서관에서는 학생들과 교

직원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정보 이용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도서관에서도 도

서관을 방문하는 청소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도서관 정보 이용 교육이 종종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대다수는 도서관의 장서와 시설

의 이용 안내에 그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

서의 정보 이용, 개인정보 보호, 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습득과 전달 등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정보 이용에 관한 교육은 부족한 상황이다. 도

서관법 제2조 3항에 따르면 도서관서비스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

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

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

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독력 강화를 위한 이용

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

무형 서비스”(2016)를 말하는 것으로, 정보해독

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이 도서관서비스

의 필수요소임을 지적하고 있다. 은평구립도서

관은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과의 협력을 통하

여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시작하였다(은평구 2016). 앞

으로 보다 많은 도서관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

육을 실시하여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

들이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에 대

한 해독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Potter(2014)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우리가 

접하는 메시지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하여 대중 

미디어를 접할 때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관점의 

집합”이라 말하며 미디어 리터러시에는 인지적

인 측면 뿐 아니라 감정적, 미학적, 도덕적 측면

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미디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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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비다문화가정 청

소년이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조화롭게 성장

할 수 있게 하는 종합적인 미디어 리터러시를 

습득할 수 있는 형태의 교육일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정보 취약층이라 

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독특한 정보 행태 양상을 살펴보며 특

히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 그들

의 미디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등의 다

문화가정 자녀 대상 정보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도서관과 공

공도서관 실무자들은 본 연구를 통하여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다양한 정보 요구 주제와 미디어 

사용 패턴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고 이를 바탕으

로 그들의 특성을 고려한 도서관 프로그램과 장

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송영리(2012)가 

전국의 다문화 거점 학교 중 사서 및 사서교사

가 있는 초등학교 34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 현재 학교도서관에서 시행중인 다문화 서비

스 중 빈도수 상 상위권에 위치한 서비스는 다

문화 교육/이해를 위한 장서제공(1위), 지역주

민을 위한 도서관개방(2위), 다문화 학생의 한

국문화 이해를 지원하는 장서제공(3위), 다문

화학생의 기초학습능력 함양에 필요한 장서제

공(공동 3위) 등으로 주로 문화 이해에 대한 장

서 제공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다문화학생

의 기초학습능력 함양에 필요한 장서제공 역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보인 학업에 대한 높은 

정보 요구에 비추어보면 매우 다행스러운 점이

라 할 수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교도서관

에서도 기초학습능력 함양에 필요한 장서의 개

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업 정보 요구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보 요구에 초

점을 맞춘 서비스를 통하여 이들이 도서관에 

갖는 인식을 긍정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면 

이들 뿐 아니라 이들의 가족 역시도 잠재적인 

도서관 이용자로 초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이용자에 초점을 맞춘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다문화’라는 

용어에 대하여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의 

이주배경 청소년은 인종이나 부모/본인의 출신 

국가 등에 따라 명명되는 경향이 있다. 아시아

계 미국인(Asian American), 중국계 캐나다인 

(Chinese Canadian), 한국계 이민자(Korean 

immigrant)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는 ‘다문화’라는 용어 속에 개개인의 고유하고 

다양한 이주배경이 숨겨지는 경우가 많다. 정

책적 용어로 쓰기 시작한 ‘다문화’라는 용어는 

현재 선주민 한국인이 아닌 이들을 통칭할 때 

흔히 사용되며, 학교 현장에서도 “다문화 학생 

이리 나오세요.”, “오늘 수업 후 다문화 잠깐 남

아 있어.”와 같은 말로 이주배경 청소년의 민족

정체성을 ‘다문화’로 귀결시키고 있다(중앙일

보 2009). 이는 이주배경 청소년들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쳐 이주배경 청소년 자신이 스스로를 

“다문화가정의 딸”(임여주 2016)이라고 명명

하거나 단지 같은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유만

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 “승인이도 

다문화고 저도 다문화잖아요.”(지애, 17). 그러

나 최근에는 ‘다문화’ 뒤에 숨겨진 다양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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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언어적, 국가적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정의철

(2013)은 “‘다문화’라는 거대 담론 속에 존재하

는 다양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도서관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서

비스를 기획할 때 서비스 대상이 되는 이주배

경 청소년의 문화, 언어, 국가의 구성을 파악하

고 그를 바탕으로 접근한다면 보다 만족도 높

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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